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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4차시- 

학습 안내 

 

오늘 학습할 내용을 알아봅시다. 

지난 3 차시에서는 앱의 기능을 엔티티·필드·관계·PK·FK 로 정리해 데이터 구조 명세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구조만 있다고 해서 앱이 곧바로 동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 

구조가 실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계합니다. 화면·저장·AI 호출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를 나누고, 요청이 처리되는 데이터 흐름을 정리한 뒤, 이를 한 장의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으로 묶어 볼 예정입니다. 

1) 앱의 주요 기능을 시스템 구성 요소로 나눠 봅시다. 

2) 데이터가 어떤 흐름으로 저장·조회·생성되는지 정리해 봅시다. 

3) 사용자 행동에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호작용을 정리해 봅시다. 

4) 전체 구조를 하나의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으로 묶어 봅시다. 

< 4차시 강의 영상 > 

▶ 영상 링크: http://edu.e-icon.or.kr/courses/5e64b056-783c-4ab3-8108-30b4854cf0b7/lessons/9f56ab8e-7fab-44e2-

b061-79fa16d458cb 

 



 

이번 차시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앞 차시에서는 기능을 데이터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구조가 실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계합니다. 즉, 화면은 

어디에서 처리할지,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할지, AI 기능은 어디에서 호출할지,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지를 전체 구조로 보는 차시입니다. 

오늘은 Frontend, Backend, 또는 Function, 데이터베이스, AI API 같은 구성 요소를 나누어 보고, 

데이터 흐름과 사용자-시스템 상호작용을 정리한 뒤, 최종적으로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형태로 묶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목표는 앱 기능을 실제 시스템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앞 차시에서는 기능을 데이터 

구조로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그 구조가 어떤 시스템 요소를 통해 동작하는지 설계합니다. 우선 



화면을 담당하는 프론트엔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DB, 로그인이나 저장소 같은 서비스, 그리고 AI 

API 같은 외부 요소를 구분합니다. 그다음 이 요소들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보고, 마지막에는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합니다. 검증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가, 그리고 저장·조회·AI 호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입니다. 

 

 

이번 차시에서 본격적인 설계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룰 시스템 구성 요소를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반복해서 등장할 용어들이니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먼저 Frontend 는 사용자가 직접 보고 조작하는 화면 영역입니다. 버튼, 입력창, 목록 

표시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Backend 또는 Function 은 서버 쪽에서 로직을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보안이 필요한 작업이나 중계 역할을 담당합니다. 

AI API 는 외부 AI 서비스를 호출하는 창구입니다. 예를 들어 추천을 생성할 때 AI API 에 요청을 

보내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DB 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저장소입니다. 기분 기록이나 메모 

저장 같은 역할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Supabase 는 DB, Auth, Storage 를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같은 Auth 기능과 파일 저장 같은 Storage 기능을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요소들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사용자가 Frontend 에서 입력을 하면, 그 

요청이 Backend 나 Function 을 거쳐서 Supabase 나 AI API 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 연결 

구조가 바로 이번 차시에서 설계할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앞 차시에서 우리는 기능을 데이터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구조만 있다고 해서 앱이 

바로 동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현하려면 화면은 어디에서 처리할지,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할지, AI 기능은 어디에서 호출할지 같은 역할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프론트엔드, 데이터베이스, Funtion, AI API 의 책임이 뒤섞이게 됩니다. 또 입력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값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조회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같은 데이터 흐름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기능을 추가할수록 구조를 다시 고쳐야 하고, 현재 설계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도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는 기능과 데이터를 실제 연결 구조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 차시인 3 차시에서는 기능을 데이터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즉, 어떤 Entity 가 

필요한지, 어떤 필드가 들어가는지, Entity 사이 관계와 PK, FK 가 무엇인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번 

4 차시에서는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시스템 전체 연결 구조를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능은 

프론트엔드에서 처리하고, 어떤 데이터는 Supabase 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어떤 작업은 

Function 이나 백엔드에서 처리하고, AI 기능은 어디에서 호출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즉, TD-3 가 데이터 구조 명세서를 만드는 단계였다면, TD-4 는 그 명세서를 실제 시스템 연결 

구조로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 명세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시스템 

아키텍처를 그리기 위한 입력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의 예시 앱을 기준으로 시스템 구조를 설계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예시는 

사용자의 기분을 기록하고, 간단한 행동 추천을 제공하는 웰빙 앱입니다. 사용자는 먼저 자신의 

기분 상태를 선택하고, 짧은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앱은 그 상태를 바탕으로 간단한 

행동 팁이나 추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이전 기록을 다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기능 설명을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만들려면 ‘무슨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지?’가 바로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다음 단계부터 이 기능을 시스템 관점으로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능을 바로 코드로 생각하지 않고, 먼저 어떤 시스템 요소가 필요한지 구분합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입력하고 결과를 보는 부분은 보통 프론트엔드가 담당합니다. 기록을 

저장하거나 다시 조회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나 Supabase 같은 저장 요소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AI 추천처럼 외부 API 를 호출하거나 보안상 직접 노출하기 어려운 처리가 있다면 Function 이나 

백엔드가 중간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앱으로 보면, 기분 기록과 메모 작성은 프론트엔드에서 입력을 받고 Supabase 나 DB 에 

저장하는 구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록 조회도 마찬가지로 프론트엔드와 저장소가 핵심입니다. 

반면 행동 추천은 AI API 호출이 들어가므로, 프론트엔드만으로 보지 않고 Function 이나 백엔드 

같은 중간 처리 요소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즉, 이 슬라이드의 목적은 기능을 시스템 요소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기능을 시스템 요소 관점으로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기능이 어떤 

요소에서 처리되는지 개념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각 기능별로 필요한 시스템 요소를 표로 

정리해보는 실습입니다. 

예를 들어 기분 기록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화면이 필요하므로 Frontend 가 필요하고, 기록을 

실제로 남길 저장소가 필요하므로 Supabase 나 DB 가 필요합니다. 메모 작성도 비슷하게 

Frontend 와 저장 요소가 필요합니다. 반면 행동 추천은 추천을 생성해야 하므로 AI API 가 

들어가고, 필요하다면 그 앞에 Function 이나 Backend 가 중간 처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조회는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 화면에 보여줘야 하므로 Frontend 와 Supabase/DB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의 목적은 기능을 시스템 역할로 번역하는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앞 단계에서는 기능이 어떤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요소들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 즉 데이터 흐름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요소 이름을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용자의 입력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떤 요소를 거쳐 처리되고, 마지막에 어디에 저장되거나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는지를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분 기록은 

사용자가 프론트엔드에서 입력하고, 그 값이 Supabase 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는 흐름입니다. 

메모 작성도 비슷하게 입력 후 저장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동 추천은 조금 다릅니다. 사용자 

입력이 프론트엔드에서 시작되지만, 추천 생성은 Function 이나 Backend 를 거쳐 AI API 를 

호출하고, 그 결과가 다시 프론트엔드로 돌아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조회는 사용자가 

조회를 요청하고, 프론트엔드가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다시 화면에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즉, 이 

단계의 핵심은 기능을 ‘구성 요소 목록’이 아니라 ‘데이터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어떤 시스템 요소를 거쳐 흐르는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흐름을 

사용자 행동 기준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단순히 프론트엔드, 데이터베이스, 

AI API 같은 요소 이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실제로 무엇을 했을 때 시스템이 어떤 

순서로 반응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분 기록하기에서는 사용자가 

기분을 선택하고 저장을 요청하면, 시스템은 기록을 저장하고 저장 완료 상태를 다시 보여줍니다. 

메모 작성도 비슷하게 입력 후 저장, 그리고 완료 표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동 추천 받기는 

조금 다릅니다. 사용자가 추천을 요청하면 시스템은 AI 를 호출하고, 결과를 생성한 뒤 다시 사용자 

화면에 보여줍니다. 기록 조회하기에서는 사용자가 조회를 요청하고, 저장된 기록을 불러와 

목록이나 상세 화면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이 단계는 시스템을 사용자 경험 흐름 기준으로 

이해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정리한 구성 요소와 데이터 흐름을 한 장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프론트엔드를 통해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분 기록이나 메모 작성, 기록 조회 

같은 기능은 프론트엔드와 Supabase 를 중심으로 동작합니다. Supabase 는 인증, 데이터 저장, 

조회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행동 추천 기능은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사용자의 요청은 프론트엔드에서 시작되지만, 추천 생성은 Function 이나 Backend 를 거쳐 AI 

API 를 호출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생성된 추천 결과를 다시 Supabase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다이어그램은 기능 하나하나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앱 전체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그 요소들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 구조는 갖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TD-4 의 핵심 흐름입니다. 먼저 기능을 시스템 구성 요소 기준으로 나누고, 각 기능이 

어디에서 처리되는지 구분했습니다. 그다음 사용자의 입력이 어떤 경로를 거쳐 저장되고 조회되며, 

추천이 생성되는지를 데이터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사용자 행동 기준으로 시스템이 어떤 

순서로 반응하는지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하나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으로 묶어, 

전체 시스템 연결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즉, TD-4 의 목적은 기능과 데이터 구조를 실제 구현 가능한 시스템 연결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TD-4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기능을 시스템 구성 요소로 

나누고,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 정리하고, 사용자 행동 기준으로 시스템 상호작용을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전체 구조를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으로 묶었습니다. 최종 제출물은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 사용자의 요청에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체 구조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들어 있으면 됩니다. 좋은 제출물의 

기준도 명확합니다. 

Frontend, Supabase, Function, AI API 같은 요소의 역할이 겹치지 않고, 데이터 흐름이 자연스럽고, 

사용자 요청에서 결과 표시까지의 연결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는 

기능과 데이터를 실제 구현 가능한 연결 구조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정리 퀴즈 

 

Q1. 기분 기록 기능에서 사용자 입력과 화면 표시를 담당하는 시스템 요소는? 

A. AI API 

B. Frontend 

C. Supabase 

 

Q2. 메모 작성 기능에서 기록을 실제로 저장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Supabase / DB 

B. AI API 

C. User 

 

Q3. 행동 추천 기능에서 AI API를 직접 호출하기 전에 중간 처리 요소로 둘 수 있는 것은? 

A. Note 

B. Function / Backend 

C. User 

 

Q4. 기록 조회 기능의 데이터 흐름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A. User → AI API → Supabase 

B. User → Frontend → Supabase / DB → Frontend 

C. Frontend → User → Supabase 

 

Q5.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A. 슬라이드를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 

B. 구성 요소와 데이터 흐름을 한 장의 연결 구조로 보여주기 위해 

C. DB 테이블 이름만 정리하기 위해 


